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걸그룹 트와이스의 새 앨범 선주

문량이 50만 장을 돌파하며 자체 최

고 기록을 갈아치웠다.

트와이스 소속사 측은 지난 11

일부터 예약 판매한 트와이스 미

니 9집‘모어 앤드 모어’(MORE & 

MORE)가 27일 기준 선주문 50만 

장을 넘겼다고 지난 27일 밝혔다. 정

식 발매 전‘하프 밀리언셀러’에 오

른 것이다.

트와이스는 6월 1일‘모어 앤드 모

어’를 발매하고 9개월 만에 컴백할 

예정이다. 최근 잇따라 티저 이미지

와 영상 등을 공개하며 팬들의 기대

감을 높였다. 앨범 정식 발매 하루 전

인 지난 31일에는 동영상 공유 앱 틱

톡(TikTok)에서 새 앨범 타이틀곡 일부를 먼저 공개

했다. 트와이스가 영상 플랫폼

을 이용해 음원을 먼저 선보이

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

소속사 측은 “트와이스의 컴

백을 맞아 전 세계 팬들이 신곡

을 색다르고 즐겁게 감상할 수 

있도록 선공개를 결정했다.”고 

전했다.

앨범 발매일인 6월 1일부터는 

틱톡에서 댄스 챌린지‘#mor-

eandmoretwice’도 시작한다.

신곡‘모어 앤드 모어’는 사

랑의 설렘과 달콤함이 무르익

을 때 서로를 더 원하게 되는 감

정을 담은 댄스곡으로, 박진영 

JYP 대표 프로듀서가 작사와 편곡에 참여했다.

트와이스 새 앨범 선주문 50만 장 돌파
자체 최고기록

 

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칸, 베니스 국제

영화제 등 20개 영화제 주관단체와 유튜브가 함

께 개최하는 ‘위아원’(WE ARE ONE) 온라인 

영화제에 참여한다.

지난 26일 미국 연예매체 인디와이어에 따르면 

봉준호 감독과 배우 송강호가 포함된‘위 아 원’

영화제 참석자 명단이 최근 확정됐다. 이 명단에

는 봉 감독과 송강호뿐 아니라 프란시스 포드 코

폴라 감독,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, 기예르모 델 

코로 감독, 제인 캠피온 감독, 클레어 드니 감독 

등이 포함됐다.

이번 영화제는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영화제가 

줄줄이 취소, 연기된 가운데 전 세계 영화 팬들

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코로나19 극복 기금을 

마련하기 위해 국제영화제 주관단체들과 유튜

브가 뭉친 것으로,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를 주

관하는 트라이베카 엔터프라이즈가 기획했다.

지난 29일 시작된 영화제는 6월 7일까지 열흘 

동안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다. 총 35개국의 장편 

영화 31편, 단편 영화 72편이 상영되며 대담 프

로그램 15개도 진행된다.

영화 팬들은 무료 영화를 시청하면서도 자신의 

의사에 따라 코로나19 구호 기금을 낼 수 있다. 

모금된 기금은 세계보건기구(WHO) 등에 기부

될 예정이다.

www.youtube.com/WeAreOne에 접속하면 참

여할 수 있다. 

봉준호·송강호,
전세계 온라인 영화제

‘위아원’ 참여

래퍼 메건 더 스탤리언(사진)과 팝

스타 비욘세가 함께 부른 노래가 미

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‘핫 100’

정상에 오르면서 팝계에서 여성 가

수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.

빌보드는 지난 26일 예고 기사에

서 비욘세가 피처링에 참여한 메건 

더 스탤리언의‘새비지’(Savage)가 

‘핫 100’최신 차트에서 1위를 차지

했다고 보도했다.

해당 기사에서 빌보드는‘또다시 

여성이 지배하다’는 소제목을 달아 

래퍼 니키 미나즈가 피처링한 도자 

캣의 ‘세이 소’(Say So)가 이 차트 정상에 등극한 지 

2주 만에 여성이 함께 부른 노래가‘핫 100’1위를 기

록했다고 전했다.

앞서 12일‘세이 소’는 여성 래퍼 간 협업곡으로는 

처음으로‘핫 100’1위에 오른 바 있다.

빌보드는“‘새비지’가 두 명 이상

의 여성 아티스트가 함께 부른 곡으

로는 역사상 일곱 번째로 이 차트 정

상에 등극했다.”며“2020년은‘핫 

100’1위를 한 여성 간 협업곡이 두 

곡인 첫 번째 해”라고 설명했다.

‘새비지’는 메건 더 스탤리언이 지

난 3월 발매한 EP‘슈가’(Sugar)에 

수록된 힙합곡이다. 이 노래 후렴구

를 틀어 놓고 춤을 추는 동영상을 

틱톡에 올리는‘새비지 챌린지’가 

유행하며 입소문을 탔고, 지난달 톱

스타 비욘세가 피처링한 리믹스 버

전이 싱글 형태로 발매돼 흥행에 날개를 달았다.

‘세이 소’가‘핫 100’1위에 오른 지난 12일에도‘새비

지’는 2위에 올랐다. 당시 여성 간 협업곡 두 곡이 나

란히 1·2위를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.

메건 더 스탤리언-비욘세, 빌보드 정상

▲ 트와이스 신보 ‘모어 앤드 모어’ 발매 예고 사진

▲ 봉준호(왼쪽)와 송강호


